
21제21104호 2019년10월7일월요일스포츠

광주도시철도공사여자유도창단 7년만에전국체전종합우승

금 2 동 2…전국최강입증

광주도시철도공사여자유도팀최원감독(맨오른쪽)과선수들이제100회전국체육대회에서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차지한뒤시상대에서기쁨을나누고있다.왼쪽부터최은현이주연이정윤이혜경김성연선

수. <광주도시철도공사여자유도팀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여자유도팀이제100회전국체

육대회에서 창단 7년만에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지난 5일서울 KBS스포츠

월드아레나에서열린대회여자일반부개인전에서

이정윤이 -78㎏급에서, 이주연이 -63㎏급에서 각

각금메달을따냈다.

이정윤은결승에서경남도청박유진을상대로말

아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이주

연도결승에서공서영(고창군청)을꺾고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이혜경(-48㎏급)은 준결승에서 강유정(순천시

청)에패해동메달을땄다.

도시철도공사의간판김성연(-70㎏급)도아쉽게

동메달에머물렀다.김성연은준준결승에서정혜진

(안산시청)에한판승으로따돌리고준결승에올랐

으나유지영(경남도청)에게발목을잡혔다.

김성연은 많이아쉽지만더노력하겠다.먼저기술

을 성공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패배한 것 같

다면서 내년도쿄올림픽이목표인만큼대표선발전

과세계랭킹을끌어올리는데주력하겠다고밝혔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최원 감독은 지난달 하계 전

국실업유도최강전단체전에서우승한뒤선수들이

자신감이생기면서이번체전에서도종합우승이라

는결실을맺었다며 최선을다해경기를펼쳐준선

수들이영광의주인공이라고말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이정윤, 이주연, 최은현을영입, 기존김성연과이

혜경을포함해5명으로선수단을구성했다.이를바

탕으로개인전뿐만아니라단체전도참가하면서전

국최강팀의입지를굳히고있다.그동안순천만국

가정원컵 동메달, 청풍기전국유도대회 준우승, 지

난달하계전국실업유도최강전단체전우승을했고

이번전국체전종합우승까지차지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고흥고역도신록 2년연속 3관왕

인상124㎏ 한국학생신기록

전국체전에서 3년연속 3관왕에오르고싶습니

다.

신록(고흥고 2년 사진)이지난5일서울올림픽

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자고등부 61kg급에서 인상(124㎏), 용상

(148㎏),합계(272㎏)모두1위에올랐다.그는지

난해열린체전에이어올해까지 2년연속 3관왕

이됐다.

그는이날인상에서종전한국학생기록(123㎏)

을 1㎏넘어서며신기록을세웠다. 용상과합계한

국주니어신기록달성에는실패했다.

형신비(19 현완도군청역도실업팀)의권유로바

벨을들게된그는고흥중3학년때부터두각을드러

냈다. 고흥고 1학년 때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인상 108㎏, 용상 144㎏(대회신기록), 합계 252

㎏)에서 3관왕(56㎏급)을차지하는기염을토했다.

청소년국가대표로도선발돼 2018아시아유소년

역도선수권대회(4위),서천 2018한중일국제친

선역도경기대회(1위인상 108㎏, 용상 137㎏, 합

계 245㎏)등에출전했다.

지난체전을마치고바벨최대중량을높이기위

해체급을 56kg에서 61kg으로올린신록은김경희

지도자와의 1:1 맞춤관리로 체계적인 체중증량에

나섰다. 약점인

복부의 힘을 키

우기 위한 복근

운동, 윗몸일으

키기등집중보

완 훈련도 게을

리하지 않았다.

그동안 흘린 땀

의 결실로 올해

대회는 지난해

체전보다 한층

발전된 기량을

선보였다.

신록은 단순

히 체중을 늘리

기보다 훈련과

병행하면서탄탄한몸을만들었다면서 덕분에체

력이 좋아졌고 고질병이었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

다고설명했다.

신록은 내년체전에서는 67kg으로체급을올려

인상, 용상, 합계신기록과 3연속 3관왕을달성하

겠다며 당장 오는 18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유소년역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리

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육상금5개…전남다관왕배출

6일오후서울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에서열린제100회전국체육대회남자일반부100ｍ결승경기에서

김국영(광주시)이1등으로결승선을통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육상김국영 모일환 김덕현금메달

양궁안산 배드민턴광주체고복식우승

순천여고소프트테니스단 복식석권

강진군청자전거김민오4년연속금

제100회전국체전

광주시전남도 선수

단이제100회전국체전

에서 각각 금메달 20

개, 14개를따내며순조

로운 경기를 펼치고 있

다.

광주시선수단은대회

사흘째인6일서울시송

파구잠실종합운동장등

지에서열린각종경기에서금메달 6개, 은메달 3,

동메달 7개를수확했다.

광주는 이날(오후 4시 현재)까지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동메달 23개등모두 56개메달을따

냈다.

광주선수단은이날수확한금메달8개가운데육

상(필드트렉) 종목에서 무려 5개 메달을 수확해

효자종목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육상 간판 김국

영(국군체육부대)은 2년 만에 전국체전 남자 100

ｍ정상에복귀했다.김국영은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제100회전국체전남자일반부100ｍ결선에

서 10초21을기록, 10초42의이규형(경산시청)을

제치고우승했다.

김명하(조선대)는멀리뛰기종목에서 7m52(개

인신기록)를뛰어금메달을, 문지태(광주체고)는

110m 허들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육상 남일부

멀리뛰기 종목에서 김덕현(광주시청)은 7m72를

뛰어금메달, 남대부 400m에출전한모일환(조선

대)은46초70으로 1위에올랐다.

한국배드민턴의샛별안세영은유아연(이상광

주체고)와조를이룬개인복식에서강원대표김지

원정희수를따돌리고금메달의주인공이됐다.

여고생국가대표안산(광주체고)의활약도돋보

였다.안산은 5일열린리커브여자고등부 70m와

60m에서각각343점과351점(대회타이)을쏘며2

관왕을신고했고 6일열린50m에서도금메달을추

가하며대회 3관왕에올랐다.

광주선수단은배구에서의외로선전해기대감을

높이고있다. 광주전자공고는 강원 속초고를 3-2

으로 꺾었고, 여고부 광주체고는 전주 근영여고를

3-0으로셨아웃시켰다.

펜싱종목도상승세를타고있다.풍암고는한양

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플러레에서 강

원원주고를 45-22로꺾고동메달을확보했다. 에

뻬부문에서는광주체고가경남체고를 45-41로따

돌리고동메달을예약했다. 남자일반부서구청(예

베), 호남대(사브르), 여자 일반부 서구청도 각각

동메달을확보했다.

전남선수단은이날금메달 7개,은메달 10개,동

메달 12개를거둬들였다. 전남은사전경기를포함

해이날까지금메달 14개,은메달 21개,동메달 26

개를쓸어담았다.

순천여고는소프트테니스종목에서이날까지개

인경기전종목(개인단식복식)에서금메달을획득

단체전종합우승의청신호를밝혔다.

송려명(전남체고)은이날양궁 50m에서 343점

을쏴금메달을목에걸었다.역도남고부에출전한

강민우(완도고)는인상 81㎏에서 140㎏을들어올

려전남선수단에메달을추가했다. 김여진김운진

(순천여고)은소프트테니스개인복식에서정상을

차지했다.김민주(순천여고)는같은종목개인단식

에서우승했다.

승마일반부대장애물종목에서는정철희(전남협

회)가 1위에올랐고,시범종목인택견남자일반부

에서는 이남준(모급), 여자 일반부에서는 장도희

(이상순천스포츠클럽)이각각정상을차지했다.

전남은 이날까지 다관왕과 대회 신기록 작성 등

눈길끄는주요성적을쏟아냈다.

신록(고흥고)은 역도 61㎏급 인상용상합계를

통틀어 2년연속 3관왕을차지하는기염을토했다.

자전거(MTB)의간판스타인김민오(강진군청)는

전국체전에서 무려 4차례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부터이번대회까지정상을놓치지않았다.

여고부 자전거 종목에 출전한 장주애(전남미용

고)등3명은4㎞단체추발에서은메달을차지했지

만 5분 00초042로 96년인천체전에서만들어진종

전대회신기록(5분01초00)을갈아치웠다.장주애

는 2㎞개인추발에서2분33초235로동메달을목에

걸었고, 98회체전의신기록2분34초520을역시경

신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